
제목만 보더라도 참 흐뭇한 글입니

다. 1980년 1월 27일 자 서울주보의 3

면 교회 소식란에 눈에 띄는 제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품일자 결정> “금년

도 서울대교구 사제서품 예정자들은 오

는 2월 25일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 

김 추기경 집전으로 사제품에 오른다.”

경갑실(요한), 이기락(다테오) 허근(발도

로메오) 3명의 부제가 사제품을 받게 되

면 서울대교구의 사제는 187명이 된

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의 대신학교 입학식 때 서울대교구 소

속 신학생은 2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중에 약 10~20% 정도

만 사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입생

이 많아야 사제 서품자들도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1980년도 들어서면서 서울 지역이 커가는 동안 지역에 맞

게 성당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만 사목자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도 컸을 것입니다. 예를 들

어 아직 개발이 안 된 어느 텅 빈 운동장 같은 곳에서도 사

제를 파견해서 임시 성당을 마련하고 미사를 시작하면 신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제를 양성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래에 있는 ‘신학교 소식’에서 <사제 

지망자 급증>이란 제목이 다행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면 

1979년에는 서울대교구 사제 지망 입학생이 27명(전체 사제 

지망생 72명 중)인데 비해 1980년에는 44명(전체 사제 지망생 103명 

중)으로 서울대교구는 물론 전체 사제 지망생 숫자도 껑충 

뛰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사제 지망생도 30명 이상 늘

었고, 서울대교구도 14명이 더 늘은 

것으로 나옵니다. 유럽 교회에서 사

제 지망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1980년 이

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80년에

는 일반 고교 및 예비신학생 출신의 

숫자가 소신학교 입학생보다 3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성소 양성의 필요

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서울대교

구의 사제 지망생과 매년 사제 서품 

숫자는 1980년 이후부터 급증하는

데, 이는 서울대교구의 폭발적 성장

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1984년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보좌신부가 있는 본당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계

에 따르면 사제 한 명이 4~5천 명을 사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소후원회는 기도 봉사와 함께 신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아쉽게도 성소후원회가 결성된 본당은 전체 본당

의 5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소후원회의 발

전은 성소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많은 신학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받은 

교회에서 외국에 선교사를 파견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성소가 많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우리

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

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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